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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위해 한-미 협력 방안 논하다
- 주한미국대사관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회의 개최, 미국해양대기청과 논의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5월 18일(목)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미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 과학기술 장관급 협의체인 제11차 한-미 과학

기술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한국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해양대기청장(리처드 스핀라드)은 주제 발표에서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해양대기청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어 기상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참석자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상청은 미국해양대기청과 2005년에 대기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상예보, 기후변화, 해양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

해양대기청의 활동과 역할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주무 기관으로서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도를 높여, 관계부처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등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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